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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본 
문에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스 
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 
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 
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의 관계입니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 
리를 의롭다, 속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 
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애굽을 떠 
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허리에 띠를 띠 
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 
람은 즉시 옛 삶을 떠나야 함을 보여 줍 
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양의 고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록된 말씀입 
니다. 말씀은 두려운 율법이 아니라 믿음 
으로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세 
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천지 창조 때 
빛과 어둠이 나뉜 것처럼, 생명이 오면 
죄와 의가 구분되고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구원 전에 
는 세상이 평생 거할 곳처럼 보이지만, 
구원 후에는 지나가는 길이며 참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은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붙들

었던 것처럼, 사탄은 정욕과 물욕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만 
일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을 떠나지 않으 
면, 믿는 사람에게는 ‘구별’이 사라집니 
다. 생명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이 무엇 
인지,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 
어지고, 믿음의 역사로 인한 간증도 사 
라집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시 말해, 구원을 받아도 옛 자아에서 떠 
나지 않으면, 숨어 있는 영은 구원을 얻 
었어도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 
늘의 새 생명을 받은 영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 
하니라”(갈 6:14)는 말씀처럼, 영의 사 
람들은 이 세상에서 해방을 얻어야 합니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나 
를 즐겁게 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 
다. 주님 앞에서의 깊은 기도 시간과 성 
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곧 세상입니다. 그리 
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은 사탄입니 
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해방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 
시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서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 
된 본성을 죽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 주신 그림, 곧 구원을 
얻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 
가 마귀의 본체인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역사를 오늘 우 
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육신이 할 수 있 
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죽는 길 
밖에 없습니다. 육으로는 아무런 공급도 
희망도 없지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 
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요 4:32)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공 
급을 받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도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 
타내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죽음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된 일과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주인 되었 
던 자아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죽음의 상징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의 완전한 이별일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의 해방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부활의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은 일 
곱 족속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땅이 
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땅입니 
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선 
포되고, 수많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우 
리의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 
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 세상의 전리품을 모두 포기했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 
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도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버리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죽기만 하 
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창조주요 구속주를 경외하며 그분 
께만 순종해 가는,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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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true homeland is heaven. The world is no 
longer a place to stay, but a place to 
leave.

However, just as Pharaoh tried to hold 
on to Israel, Satan uses desires of the 
flesh and material longing to prevent 
those who are saved from leaving. When 
a believer does not leave the world after 
receiving salvation, the sense of 
discernment fades—what life truly is, 
what Canaan represents, and what hell 
truly is becomes unclear.  Testimonies 
born from faith also disappear. In the end, 
even after being saved, one returns to a 
kind of slavery. Though the spirit has been 
saved, if a person does not leave the old 
self, they cannot enjoy true peace or joy.

Those who have been saved through 
Christ and have received new life from 
heaven cannot live by the things of this 
world. As Scripture says,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Gal 6:14]. People of the Spirit must be 
set free from this world. As the apostle 
Paul confessed, everything that once 
gave him pleasure in the world became 
rubbish. Anything that interferes with 
deep prayer before the Lord or with 
reading and meditating on Scripture 
belongs to the world. The ruler of this 
world is Satan and those who are saved 
must be freed from the world under his 
rule.

For this reason, the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is essential for those who 
are saved. Not only must we be freed 
from Satan, the ruler of the world, but the 
false nature within us must also be put to 
death before we can enter the land of 
Canaan. Through Israel’s history, God 
revealed a pattern that He is now 
working out in us—salvation, the 
wilderness journey, entering Canaan, 
driving out the seven nations that 
represent Satan, and establishing God’s 

temple within us.
In this wilderness life, there is 

nothing the flesh can do; there is only 
the path of death. There is no supply or 
hope from the flesh. Yet, as Jesus said, “I 
have food to eat that you do not know 
about” [John 4:32]. We are sustained by 
the manna that comes from heaven. 
Even Jesus, who displayed God’s glory 
through mighty works, had a life whose 
ultimate purpose was death. When 
hardship and suffering come into our 
lives, God is calling us to lay down the 
old self that became its own master 
after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rough 
this wilderness life, we must cross the 
Jordan River—the symbol of death—to 
enter Canaan. This represents complete 
separation from the world and true 
freedom from our old selves.

What unfolds after that is the 
resurrection life, which is symbolized 
by the land of Canaan. It is the place 
where the enemies are driven out and 
where God’s temple is established. In 
this land, Jesus is proclaimed through 
our lives and many truths of the New 
Testament are testified through how 
we live. This is what our entire life is 
meant to become.

The apostle Paul even boasted of 
dying daily. When Abraham returned 
from battle and gave up all the spoils 
of the world, Melchizedek came to 
bless him with bread and wine. In the 
same way, the Lord comes today to 
those who put themselves to death and 
abandon the world. When my old self 
dies, God reveals His power, wisdom, 
authority, and will through me. May we 
live a life of no regrets that does not 
fear circumstances, but reveres the 
Creator and Redeemer who lives within 
me and follows only HIm in obedience.

Salvation is found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In the passage describing 
Passover, the Israelites were not saved by 
their actions but were spared from 
judgment because of the blood of the 
lamb applied to their doorposts. Thi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blood of the lamb. Whenever God sees the 
blood of Jesus, He declares us righteous 
and fully atoned.

If we have been saved by His blood, 
then we must not delay in leaving Egypt. 
When Scripture says, “With your belt 
fastened,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you shall eat it in 
haste,” it shows that those who are saved 
must immediately leave their old life 
behind. Those who are saved must also 
eat the flesh of the lamb, which is the 
Word of God. This Word testifies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rose again, and that we 
died with Him and now live with Him. The 
Word is not a fearful law to obey but 
nourishment to be received by faith. In 
other words, we accept as truth that our 
sins have already been forgiven and that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Next, those who are saved must be 
clearly separated from the world. Just as 
light and darkness were separated at 
creation, when life comes, sin and 
righteousness begin to become distinct, 
and the kingdom of heaven is separated 
from the kingdom of this world. Before 
salvation, the world feels like a place to 
settle nand remain forever. After 
salvation, we realize that this world is 
only a temporary dwelling and that our 

Passage:  Exodus 12:5–14 (ESV)

Date:  December 14, 2025

Pastor:  Dong Suk Chung

The Blood that Frees Us From the Egypt With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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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3여선교회

김풀리 자매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모세회

김묘자 권사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한나선교회

서인숙 권사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모세회

심순근 권사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한아림 자매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송제인 집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홍영강 권사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조연경 형제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박관서 형제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고원창 집사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유니스 안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김상준 형제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최지민 자매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김영자 집사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1세, 양주구역

60세, 도봉구역

47세

61세

정신자 집사

권오중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 
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옥경 집사

김현숙 집사

장현주 집사

김영희 자매

김연희 집사

윤춘자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최희정 집사

주 간 소 식

• 오늘 2부 예배 때 2025년을 마무리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참석을 못하시는 교우들께서는 로비에 
준비되어있는 위임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주일에는 신년 1월 정기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나소식지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로비에 
전도용으로 별도로 준비한 삼나소식지를 픽업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새해 신년 1일과 2일 (목, 금)은 교회 사무실을 
close합니다.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 
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나성교회 EM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a. Ruth and Austin Kuklenski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아둘람 선교회를 섬기시는 김학철 목사님과 
함께 나성 교인 18명 그리고 3명의 대만인과 함께 세 곳의 
Home Depot(El Monte, Alhambra & Monrivia)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에 따스한 햇살이 저 
희들을 반겼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전에 보다는 확실 
히 적은 노동자들로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과 섬기시는 형제자매님께서 한 구석진 파킹랏에 
서 준비를 하며 찬송 음악을 틀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를 스페인어, 
중국어와 한국말로 연속해서 불렀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스페인어로 전하시고 기 
도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서로 악수와 포옹을 하면서 ”Her-
mano (형제)“라고 서로를 칭하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타말레스와 함께 여러 음식들과 음료수, 
또 후원해 주신 후드티, 모자, 양말들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한 이 선교회를 매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파사디나 푸드뱅크(Pasadena 
Foodbank)에서도 이 선교 상황을 듣고 같이 도와주기 위해 
동참하는 것을 보며 한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심에 하나님께 영광를 돌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그 동역 
자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선교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 
탁드립니다.


